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iRi Weekly 
2010.6.21

 

- 24 -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주요 손보사, FY2009 경상이익 흑자 기록      

□ 최근 집계된 FY2009 실적에 따르면,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 감소에

도 불구하고 금융보증보험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 개선 효과 등으로 경상이익 흑

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. 

  o FY2009(2009년 4월~2010년 3월) 총수입보험료는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

상홀딩스가 작년에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콘솔리데이티드 실적 계상 효과로 전

년대비 7.4%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로 주

요 손해보험회사들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

  o 올해 4월 출범한 MS&AD(미쓰이스미토모해상+아이오이손보+닛세이도와손보)와 

NKSJ(손해보험재팬+니혼고아손보)는 주력종목인 자동차·화물보험 침체로 총수

입보험료 부문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으나, 작년 실적 부진을 이끌었던 금융보증

보험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크게 개선되면서 경상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함. 

□ 업계에서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10에는 성장 침체에서 벗어날 

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결국 비용절감 및 해외사업 투자가 성장성 회복에 관건이 

될 것으로 보고 있음. 

  o 전문가들은 손해보험산업이 저출산·고령화 및 경기부진이 소득감소로 이어지면

서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, 올해에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와 수출 관련 

기업들의 회복 등에 힘입어 총수입보험료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

전망하고 있음. 

  o 또한 업계 판도가 이른바 ‘3메가 체제(도쿄해상홀딩스, MS&AD, NKSJ)’로 재편

되면서 사업비 절감과 같은 합병 시너지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고, 대형 보험회사

들을 중심으로 해외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는 등 성장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

기대하고 있음. 

    

(일본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, FujiSankei Business I, 6/15)


